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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생물산업․신소재 집중육성
관련기업 9곳과 투자양해각서 체결 … 생물산업센터 2005년 완공

전남도가 최대 역점사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생물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12월17일 도청 상황실에서 그린바이오텍을 비롯 다사랑, 크레마코리아 등 생물 및 신소재 관련기

업 9곳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남도가 생물산업 및 신소재 산업 육성에 전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기업 9곳과 한꺼번에 MOU를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MOU 체결기업은 생물농약 생산기업인 그린바이오텍을 비롯해 함초 가공기업 다사랑, 생물식품 생산기업인 

크레마코리아, 바이오사포젠, 메콕스바이오메디칼, 신소재 생산기업인 MRTT산업, 익스프레스랩 등이다

9개 관련기업은 2005년 완공되는 나주와 화순 생물산업지원센터와 순천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등에 입

주하게 된다.

전남도는 MOU 체결을 계기로 성장 잠재력이 큰 관련기업 50여개를  입주시키는 등 생물 및 신소재 산업을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입주기업들도 전남도의 생물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2005년 완공되는 생물산업센터의 각종 연구와 지원시

설 등을 활용하는 등 생산과 연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전남도는 입주기업의 가동이 가시화되면 고용 및 소득이 창출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어서 구조재편 등 지

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  전남지사는 "전남지역의 산과 들, 바다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원료는 생명산업의 중요한 기초로 장점

을 살려 의약과 식품, 신소재 등을 중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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